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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제2차 본교섭 열고 조합이 요구한 4개 상정안건에 대한 당위성 설명이 진행됐으며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실무소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합의했다.

실무소위원회는 임금, 단협갱신, 인사 및 보수규정 개정 등 3개 위원회로 구성되며 복지기금 출연은 임금소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실무소위원회를 3회까지 개최했음에도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를 통해 논의키로 했다. 이는 실무소위원회를 통해 시간만 끌었던 기존 관행을 타파하고 실무소위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했다.

2차 본교섭은 시작부터 난항이 예고됐다. 조합은 △임금9.1%인상 △복지기금 세전 당기순익 5% 출연 △개악된 인사보수규정 개정 △단체협약 갱신 등 본회에 상정된 안건을 설명했다.

그러나 사측은 임금인상과 인사보수규정 개정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단체협약 중 주요 5개항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을 보였다. 복지기금 출연은 예산에 편성돼있는 500억 이외에는 더 출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합은 사측이 교섭을 파행으려 이끌려는 것아니냐며 강력히 항의하고 사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잠시 논란이 오간 후 사측은 보다 진전된 안을 찾아보자며 실무소위구성을 제안해 합의에 이르렀다.

군경력 퇴직금 환급소송 2심 재판에서 조합측이 패소했다. 

사측이 1심 패소 후 상고해 △제1심판결 취소 △원고들의 청구 모두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등을 주문했었으며 이러한 사측의 주문사항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조합은 2심판결에 전부 불복하고 상고를 제기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결정문이 도착하는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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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본교섭 실무소위 구성키로


임금, 단체협약갱신, 인사·보수규정 개정 등‥














군경력 퇴직금 환급 패소


조합 2심 불복 상고 제기할 것





개혁과 희망 그리고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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